
Ⅳ . 主要國의 豫定事業費 附加現況 22)

1. 美國

가 . 規制現況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 豫定事業費에 관한 규제를 찾기가 어렵다. 보

험료 산출시의 사업비율은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책정하고 있

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實際事業費에 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뉴

욕주에서는 보험료, 보험금액, 회사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는데, 總費用과 募集關聯費用(field expenses)에 대해서 연간 사

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23) 해당되는 조항을 附錄으로 실었다.

보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산기초율을 적용하고 회사 고유의 가격

결정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를 시행함으로써 보험료 산출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標準解約還給金法(standard non-forfeiture law for life

insurance)에 의하면 초년도 경비의 최고 한도를 보험금액 $1,000 당 $60

로 제한하는 등의 間接的인 規制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22) 대부분의 보험선진국에서 豫定事業費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회사가 실제로

책정하는 豫定事業費는 회사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특히 이 장에서 수록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해당국의 보험관련

서적 및 팩트북 등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23) 뉴욕주 보험법 제4228조(생명보험과 연금 : 비용의 한도)에는 총비용과 총외

야비용의 지출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감독관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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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附加體系

豫定事業費 附加方式은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험료 비례방식, 보

험금 비례방식, 건당 일정액을 混合하는 방식이며, 부가체계는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부항목별 및 年次別로 事業費 體系를 달리하고 있으

며, 일반적인 사업비 부가형태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一般終身保險(ordina ry life policy) 豫定事業費 策定 例示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00, 남자 32세가입)

구 분 발생시점별 사업비율 연간 보험료로 환산

사업비

유형 및 종류
부가시기

영업보

험료

비율

건당

금액

보험가입

금액

$ 1,000당

영업보

험료

비율

건당

금액

보험가입

금액

$ 1,000당
1차년도 수당

영업소경비

기타 신계약비

유지수당

영업소경비

연방세

선택경비

증권발행비

유지비

보험금지급비용

사업비 계

우발충당금*

배당충당금

총 계

가입시

가입시

가입시

2- 10차년도

2- 10차년도

매년

가입시

가입시

매년

계약종료시

55%

44%

11%

5%

2%

$ 60

$ 10

$ 5

$ 100

$ 50

$ 20

$ 100

$ 1.5

$ 0.2

$ 0.2

$ 1.0

3.33%

2.67%

0.67%

2.09%

2.00%

$ 3.64

$ 0.61

$ 2.06

$ 6.06

$ 3.03

$ 20.0

$ 0.85

$ 0.09

$ 0.01

$ 0.20

$ 0.01
10.76%

3.00%

2.40%

$ 36.25

$ 3.00

$ 0.31

$ 0.50

$ 1.25

16.16% $ 39.25 $ 2.06

주 : * 우발충당금(allowance for contingencies)은 事業費의 안전할증에 해당됨.
자료 : Dan M. McGill, McGill 's Lif e Insurance, Pennsylvania : The American

College, p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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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년차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신계약비, 납입중·납입후 유

지비만 구분되어 있지 연차별 사업비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특

징으로는 충당금(allowance for contingencies, allowance for dividends)을 豫

定事業費에 반영하는데 이는 사업비의 안정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3가지 비용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구분가

능한 직접비의 경우 세부항목까지 분류하여 책정하는 등 투명성을 추구하

고 있다.

다 . 實積現況

미국의 實際事業費 支出現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 전

체를 기준으로 총 지출금액의 11.2%가 사업경비(operating expenses)로 사

용되며 이중 4.4%는 모집인수수료(commissions to agents)로, 잔여 6.8%는

본사 및 외야의 사무비용(home and field office expenses)으로 사용된다.24)

우리나라의 경우는 FY'96 총 지출액 45조 9,528억원 중 事業費가 6조

8,331억원으로 14.9%를 점유하고 있다.

24) A CLI, 1996 L if e I ns urance F act B ook , p . 76

총 지출 100을 기준으로 60.8%가 보험금, 급여금 지급 및 준비금 충당 등에

적립되고 11.2%가 사업경비, 2.9%는 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배당에

1.8%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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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

가 . 規制現況

일본에서는 사업비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生保協會를 중심으로 標準事業費率을 정하여 회사규모에 관계없

이 대부분의 전회사가 동일한 수준의 豫定事業費를 부가하고 있다. 개인

보험의 경우 대형사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개진한 후 대장성에서 중소형

사와의 절충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간혹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豫定

事業費率을 높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소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

하여 보험료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맞춘다.

보험업법 제4조(면허신청 절차) 제2항에서는 면허신청서에 정관, 사업

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첨부된 자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장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회사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대장성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회사별

요율 수준이 차등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 附加體系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예정신계약비 부분에서 영업보

험료 비례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무배당보험의 경우 신계약비와

- 56 -



유지비 부문에서 배당보험보다 약간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Ⅳ-2>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事業費 부가수준은 신계약비는 보험금

비례부분으로 양로보험이 25/ 1,000, 종신보험 20/ 1,000, 정기보험은 8/ 1,000

이며, 보험료 비례부분은 영업보험료의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지비는

보험금에 비례하며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이 2.4/ 1,000, 정기보험이 1.9/ 1,000

이며 수금비는 영업보험료의 3%이다.

<표 Ⅳ-2> 標準事業費率 例示(生死混合保險 基準)

구 분 기 준 비 율 비 고

신계약비

α 보험금 비례

10년이상 : 25/ 1,000

10년미만 :

17/ 1,000∼25/ 1,000

계약체결 관련

제반비용

δ 영업보험료 비례 0.1∼2%
외무원 교육

훈련비

유 지 비 γ 보험금 비례 2.4/ 1,000
수 금 비 β 영업보험료 비례 3%

한편, 일본의 예정사업비는 비차익과 소비자권익보호 운동의 확산에

따른 인하요청에 따라 持續的으로 下向調整되고 있다. 신계약비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보험금액의 30/ 1,000이었으나, 이후 보험금액 비례

25/ 1,000와 보험료 비례부분 0.1∼2%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유지비는 1950년대 보험금액의 7/ 1,000에서 현재 2.4/ 1,000 수준으로 하락

했으며, 수금비는 계속해서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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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實績現況

사업비 부가체계에 이어 일본의 實際事業費率 現況을 살펴보면 1995년

도의 경우 우리나라25)보다 낮은 수준인 수입보험료 대비 13.8% 수준이다.

아래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실제사업비율은 매년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영업직원의 감소26)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 實際事業費率 推移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사업비율 15.5 15.0 14.4 14.2 13.8

자료 :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한편 일본의 생명보험 전체 보유계약은 1995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약

2,140조円이며 이중 保障性保險이 1,817조円으로 약 85%를 점유하고 있으

며, 건수기준으로는 보장성보험이 약 71%를 점유하고 있다.27) 이렇게 보

장성보험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사업비율이 가

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豫定事業費를 적게 부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3위사인 주우생명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구성비율이 58.1%이며 전체 사업비율은 14.3%를 점유하고 있다.28)

25) 우리나라의 F Y '96 실제사업비율은 17.9%임.
26) 일본의 영업직원 감소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영업직원 수 443,397 427,859 421,362 399,665 395,392

자료 :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p .61
27)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pp . 84- 85
28) 保險硏究所, 『In surance』, 平成8年,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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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위사중 1개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구성비율이 89%

이며 전체사업비율은 15.4%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비율이 높

은 보장성보험을 많이 판매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사업비율이 낮다. 이외

에 개인보험, 단체보험의 실적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개인, 단체별 사업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3. 싱가폴

가 . 規制現況

싱가폴에서는 豫定事業費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實際事業費中 모집수

수료(commissions) 지급에 대해서는 싱가폴 金融當國(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306조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종신보험은 초년도 수수료

는 초년도보험료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생사혼합보험이나 납입기

간 15년 이내의 단기납종신보험의 초년도 수수료는 초년도 보험료의 30%

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納入期間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년도보

험료의 50% 범위로서 (납입기간×2)% 범위내에서 募集手數料의 책정이

가능하다.

또한 초년도와 2차년도 수수료의 合은 초년도보험료의 75%를 초과하

지 못하며, 보험기간 동안 지급되는 전체 수수료의 합은 초년도보험료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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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附加體系

예정사업비는 각사 경험통계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체계는 다음과 같다.(싱가폴달러 기준)

초년도 : 모든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30%와 보험금 1,000달러당

0.35센트

초년도 이후 : 모든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5%와 보험금 1,000달러

당 0.05센트

계약종료시

· 사망 : 30달러

· 실효/해약 : 20달러

· 만기 : 50달러

유지비 : 매년 계약건당 10달러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의 일반적인 모집수수료(commission) 지급구조는

초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1차년도 50%, 2차년도 20%, 3∼4차년도 각

10%, 5∼6차년도 각 5%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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